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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교토 교구 협력 선교 사목 블록의 사제 및 신자 여러분 

✙ 교토 교구장 바오로 오쓰카 요시나오 주교 

 

2026년 신년 사목서한 – 취지문 

교황 레오 14세: 희망과 일치의 다리를 놓는 목자 
— 교토 교구의 선교 사목 여정에 울려 퍼지는 교황의 비전 — 

 

교황 레오 14 세의 영적인 시선에 이끌려, 교토 교구는 2026 년을 희망 속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해로 삼고자 하며, 지금까지의 선교와 사목의 여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 희년의 은총에 대한 감사: “희망의 순례자들” 

먼저, 2025 년 희년 동안 받은 수많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와 화해, 

연대와 봉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이와 함께 희망의 순례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누구와 희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까?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동반하며,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었습니까? 돌이켜보면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지금 여기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시선을 나누며,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갑시다. 

 

■ 교황 레오 14세의 시선 

2025 년은 교회에 있어 중요한 전환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로부터 교황 

레오 14 세에게 교황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는 교회”,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라는 

복음적 자세를 보여주신 교황 프란치스코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선은 교황 레오 

14 세에게 온전히 계승되어, 지금도 우리의 여정을 부드럽고 힘 있게 비추고 있습니다. 새 

교황은 “희망”, “일치”, “다리를 놓는 교회”라는 비전을 힘 있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페루에서의 

선교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복음을 통해 하나 되는 모습을 지켜보신 교황께서는, 

교회가 모든 이를 환대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 교토 교구의 여정 

교토 교구는 2027년에 교구 설립 90주년을 맞이하며, 그 준비는 2026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이정표를 향해, 교구는 교황들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걷는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구체화해 왔습니다. 이제 다문화 공존과 “영적 대화”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각자가 “희망을 지닌 순례자”로서 기도와 봉사, 나눔과 경청을 통해 복음의 빛을 지역 사회에 

널리 퍼뜨립시다. 

 

2026 년의 본당 사목 방문, 각 지구/블록 공동 견진 미사 및 행사 일정은 교토 교구 

홈페이지의 “교구장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